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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설 앞둔 협력사에 350억 조기지급
- 전국 유통망·네트워크 구축 협력사 유동성 제고 위해 350억 규모 상생안 마련
- 설 연휴 앞둔 중소 자영업자 재정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현장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재정적 부담 덜고 업무 집중하도록 상생 행보 지속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021. 2. 8] 

SK텔레콤이 설 연휴를 맞아 중소협력업체를 위한 350억 원 규모의 대금 조기 지급 계획을 포함한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은 설 연휴와 신학기를 앞두고 전국 250여개 대리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250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는 중소 협력사 52개사에 지급 예정인 용역 대금 약 100억 원도 이번주 내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SKT는 이번 상생안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유통망과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온 외부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 자영업자들도 재정적 부담을 덜고 설 연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유통망∙네트워크 협력사 등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해 총 1,130억 원 규모의 종합 상생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상생 행보를 지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SKT는 다양한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언택트 시대의 바람직한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대면 채용박람회’를 실시하고, 200여 협력사 CEO를 대상으로 ‘비대면 동반성장 CEO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2004년부터 중소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대금 결제액 규모에 관계없이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대금지급바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윤풍영 SK텔레콤 코퍼레이트1센터장은 "SK텔레콤의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힘쓰는 현장 직원과 협력사의 수고를 덜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
[image: C:/Users/opr82/AppData/Roaming/PolarisOffice/ETemp/7632_19398496/image4.emf][image: C:/Users/opr82/AppData/Roaming/PolarisOffice/ETemp/7632_19398496/image5.emf]
PR실 Tel. 02-6100-3812~25, 32~39  Fax. 02-6100-7825/7925                                     [image: C:/Users/opr82/AppData/Roaming/PolarisOffice/ETemp/7632_19398496/image2.jpeg]
image1.jpeg
SK “telecom

SKT

Q)




image3.emf

image2.jpeg
X

| A|CH Ad=O| EiC}




image4.emf

image5.emf

